
새로운 안면신경마비 재건방법; 
구강내 절개만을 이용한 측두근 전이술

고려대학교 성형외과 박승하 교수

많은 안면신경마비 환자들이 후유증이 남아서 입이 돌아가고 눈이 감기지 않아 눈을 뜨고 자
고 눈에 염증이 잘생기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음식과 침이 고여 불편하며 특히 표정소실로 
얼굴이 비대칭이 되어 남 앞에서 말하거나 웃지도 못하여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형외과에서는 20년 전부터 안면신경마비 환자를 위한 안면신경 재건 
클리닉을 운영해오고 있다. 안면신경마비는 환자마다 증상이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
런 표정회복을 위해서는 환자에 맞는 재건 방법이 필요하겠다. 

젊은 환자나 소아에서는 정상 측에서부터  신경이식을 하고 근육이식을 하여 얼굴 양측이 동
시에 움직이어 자연스런 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수술은 대퇴부나 등에서 근육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수술로 수술시간이 오래 걸리고 표정회복도 수개월 이후 천천
히 나타나게 된다. 

 신경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부분 마비환자, 근육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다른 재건 방법이 필요하며 안면 주위에 있는 근육을 이용하게 된다. 

박승하교수는 측두근을 이용한 수술은 17례에서 사용하였으며, 최근에는 구강 내 절개만으로 
얼굴에 흉을 만들지 않고 재건하였다. 수술시간이 1-2시간으로 짧으며 회복도 빠르고 자연스
런 표정회복도 일찍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보고된바 없는 새로운 방
법으로 지난 4월 21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보고한바 있다.

측두근은 귀 위의 머릿속에 있는 저작 기능을 하는 근육으로 저작 기능은 교근도 있어 측두근
을 사용하여도 불편함이 없겠으며 수술의 장점이 많아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